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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행복감 변화궤적에 대한 부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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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중학생의 행복감은 중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생애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변화 양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동안 행복감의 변화 양상과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행복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학

생의 행복감의 수준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이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긍정

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해당 학년의 행복감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해

당 학년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학년의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시기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모와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는 중학생의 행복감에 해당연도 뿐만 아니라 이후 학년

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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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학생의 행복감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의 중1 패널 1차년도~3차년도(중1~중3)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3년간의 

행복감 변화 양상과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

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행복감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1차(중1)~3차(중3) 시점에서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1차(중1) 시점의 부모지지는 2차(중2), 3차(중3) 시점의 행복감에, 2차(중2) 시점의 부모지지는 3차(중3) 시

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1차(중1) 시점의 친구지지는 2차(중2), 3차(중3)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지연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행복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모, 친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로 장기적인 자료 축적을 통해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행복감, 사회적 지지, 잠재성장모형, 동시효과, 지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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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복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향해 갖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다.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hahar, 2007). 이러한 행복을 바탕

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삶에 있어 행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명수정, 강승호, 

2011). 행복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인간발달과정에서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불안, 스트레스 등이 고조되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김영희, 고태순, 2014).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8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60.3점으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

으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염유식, 김경미, 2019). 또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8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행복감은 전 

생애에 걸쳐 추구되는 발달과제로 특히, 청소년기의 행복감 형성은 이후 성인기, 노년기의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선아, 2012; 이경님, 2021;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8) 청소년기의 행복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감이 앞으로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감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감이 단순한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학생의 행복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민경, 조현경과 김재철(2021)의 

연구는 중학생의 행복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강만식과 

이선화(2022)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이 지각

하는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혜림과 이지민(2018)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행복감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usitalo-Malmivaara(2014)는 14세부터 16세까지 

핀란드 학생들의 전체 행복감과 학교 관련 행복감이 모두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인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희(2020)의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병선(2019)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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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화, 봉초운과 홍세희(2018)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가 중학교 3학년까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증가하는 형

태를 보였다. 청소년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중학교 시기에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 시기는 신체·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고등학생과 달리 자아가 

미성숙하여 불안정한 시기이며, 초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이다(권은경, 2020; 김영희, 고태순, 2014).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

적으로 높은 성취를 달성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경쟁이나 좌절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지각하는 행복감이 낮아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강영하, 2012; 권세원, 

송인한, 2011). 학업 스트레스가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선아, 2020)를 보았을 때, 학업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좌절감이 행복

감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입시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어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인 중학생의 행복감에 주목해야 하며,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이 앞으

로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 시점의 행복감이 아닌 중학교 시기 동안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학교 시기의 행복감이 감소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복감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행복

감을 높이는 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향요인과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청소

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 중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보정, 2003; Piko & Hamvai, 2010).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받는 긍정적인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김선자, 조옥귀, 

2003). 청소년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미숙, 2014).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신혜영, 김지현, 2016). 중학생 시기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장소는 

가정과 학교이다(송호관, 2022). 중학생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

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업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친구,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

할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관계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이상직, 전영우, 정우연, 한신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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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중학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회적 관계인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부모지지와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12)의 연구는 부모관계가 행복감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명수정과 강승호(2011)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이 

부모로부터 느끼는 지지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친구, 

교사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20)는 친구관계에

서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권용준과 윤현정(2020)는 중학생

의 또래관계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예지(202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에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

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중학생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일 시점에서 

측정된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탐색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패널자료가 장기간 축적됨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시간의존변수(time 

varying covariates)로 간주하여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모화숙, 

박소영, 2022; 이은서, 정혜원, 2022; 홍국진, 이은주, 2018). 구체적으로 모화숙과 박소영

(202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친구지지, 교사

지지의 지연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은서와 정혜원(202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

생의 그릿 변화궤적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홍국진, 이은주(2018)의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기까지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사

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부모지지, 교사지지의 지연효과가 유의함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의존변수로 설정

하여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특정 시점의 변인 간 영향력을 확인

하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반복 측정한 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의 행복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행복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선행연구

(모화숙, 박소영, 2022; 이은서, 정혜원, 2022; 홍국진, 이은주, 2018)를 참고하여,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동일한 시점에서 행복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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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동시효과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영향력이 이후 시점에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지연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행복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행복감

행복을 나타내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행복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된다(한혜림, 이지민, 2018). 

Seligman과 Csikszentmihalyi(2000)의 연구에서는 행복을 행복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라는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정의하는데 이와 같은 행복은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

적 관점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긍정 정서에 초점을 두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행복은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정적인 정서를 동반한 상태로 정의한

다(Diener, Lucas & Oishi, 2002). 즉,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등을 통해 느끼는 정적인 정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Seligman, 2002). 둘째, 자기실현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

신의 독특한 자존을 탐색하여 발휘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Diener, Lucas & Oishi, 2002). 즉 자기실현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실현을 이룸으로써 높은 행복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Maslow, 1971). 

중학생에게 있어 행복감은 앞으로의 생애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중학생의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혜림과 이지민(2018)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행복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학업성취가치가 행복감의 초

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강만식과 이선화(202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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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행복감의 변화율을 확인하였는데 해가 갈수록 행복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이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민경 외(2021)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행복감 변화궤적에 따라 3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하였는데 

감소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3개의 잠재계층 모두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Uusitalo-Malmivaara(2014)의 연구에서는 14세부터 16세까지 학생들의 행복감이 감

소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성공, 이성친구 유무, 친구관계, 가정의 평화 등이 학생들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화 외(2018)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중학생 시기에서는 감소하

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 형태에 교우관계, 교사

관계, 성별,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행복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동시효과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에 대해 박은성(2010)은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총체적인 자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학생이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건강한 발달과 적응 및 문제해결능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한미현, 1996; Salami, 2010). 성인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제공

원을 가질 수 있지만 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은 가정과 학교를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원은 주로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의 친구, 교사이다

(송호관, 2022).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의 한 유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소속감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 불안과 긴장에 대처하는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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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 중 애착은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과 맺는 애정적 

결속 관계로 청소년은 이러한 관계를 주로 부모, 친구, 교사와 형성한다(김준호 외, 2009).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탐색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중학

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주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확인한 장은아와 정혜원(202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였다. 손수경(2022)의 연구에서는 청

소년 활동의 사회적 지지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청소년 지도자 지지로 구분하였다. 박현수, 김도우와 이재영(2010)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의 비행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로 구분하였다. 안혜진과 정미경(201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로 구분하였다.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관해 탐구한 선행연구에

서 주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중학생이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중학생

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행복감이 중학생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하면서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부모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12)의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명수정과 강승호(2011)의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지지가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현숙

(2016)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친구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20)의 연구는 친구관계에 있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현성과 

김진미(2014)의 연구는 부모관계,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정경미와 김동원(2019)의 연구는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하

위요인으로는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숙연과 조규판(2016)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요인 중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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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정예지(2022)의 연구는 친구관계와 교사관계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Froiland, Worrell과 Oh(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생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지지, 친구지

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요인 모두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

은 특정 시점에만 한정되어 진행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중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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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 표본은 전국 중학교 

1학년 재학생(2018년 기준)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추출법으로 추출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1차년도(중1)~3차년도(중3)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은 1차년도 설문에 응답한 2,590명 중 2, 3차년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265명을 제외하였으

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대상은 총 2,325명으로 남학생 1,248명(53,7%), 여학생 1,077명

(46.3%)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시점에 따라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3년간의 중학생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 및 지연효과를 살펴보

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활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인은 1차~3차년도(중1~중3)의 행복감으로 KCYPS 2018 자료의 

개인발달 중 행복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행복감 변인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원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한 이정림 외(2015)의 육아정책연구소행복지수 관련 문항을 사용하

였다. 행복감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번째 문항은 불행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응답은 2문항에서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1점~‘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4점을 척도로, 2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을 척도로 하여 측정되었

으며, 행복감의 문항과 시점별 신뢰도 Cronbach’s 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영향변인은 1차년도(중1)~3차년도(중3)의 

사회적 지지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활용하였다. 부모지지는 KCYPS 2018 자료의 

발달환경 중 양육태도를 활용하였다. 양육태도 변인은 Skinner와 Snyder(2005)의 부모양육

태도척도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수정, 보완하여 타당화한 척도이며. 하위요인으로 따스

함 4문항, 자율성지지 4문항, 구조제공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지지는 

KCYPS 2018 자료의 발달환경 중 친구관계를 활용하였다. 친구관계 변인은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의 연구에서 문항을 구성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긍정적 친구관계 8문항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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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관계 5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친구관계는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교사지지는 KCYPS 2018 자료의 발달환경 중 교사관계를 활용하였다. 교사관계 변인은 김종

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며, 하위요인으로 접근가능성 3문항, 민감성 

4문항, 신뢰성 4문항, 수용성 3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변인의 문항과 시점별 신뢰도 Cronbach’s 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문항 시점별 신뢰도

종속

변인
행복감

Ÿ 전반적으로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Ÿ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Ÿ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매우 그렇다.

Ÿ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

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매우 그렇다.

1차(중1): .794

2차(중2): .761

3차(중3): .728

영향

변인

부모

지지

따스함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외 3문항
1차(중1): .918

2차(중2): .906

3차(중3): .900

자율성 지지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외 3문항

구조제공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

르쳐 주신다. 외 3문항

친구

지지

긍정적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외 7문항 1차(중1): .852

2차(중2): .854

3차(중3): .826부정적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외 4문항

교사

지지

접근

가능성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외 2문항

1차(중1): .913

2차(중2): .906

3차(중3): .899

민감성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외 3문항

신뢰성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외 3문항

수용성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 

외 2문항

표 1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감의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가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첫째, 측정변인인 행복감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자 무조건모형의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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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학교 3년간(중1~중3)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았으며, 모형의 적합도와 

개인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동일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동시효과와 이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다음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지연효과를 탐색하고, 예측변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건모형에 해당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시간의존변수로 설정하여 동일 시점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표본 

크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TLI, CFI, RMSEA, SRMR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90 이상은 좋은 적합도이고, RMSEA, SRMR은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5~.80은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내며 .10 이상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배병렬, 

2018; 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24.0과 Mplus 

8.4(Muthen & Muthen, 1998-2019)를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 첨도 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인과 영향변인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중학생 3년간의 시점별 행복감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1차년도(중1)에 3.131로 나타

났으며, 2차년도(중2) 3.065, 3차년도(중3) 3.055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의 평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 검증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 값이 최소 -.370에서 

최대 .043로 나타났으며, 첨도 값은 최소 –.252에서 최대 1.817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

서 활용된 자료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

이 충족되었다(Kline, 2016).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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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1차
①

2차
②

3차
③

1차
④

2차
⑤

3차
⑥

1차
⑦

2차
⑧

3차
⑨

1차
⑩

2차
⑪

3차
⑫

①

② .435

③ .371 .453

④ .504 .295 .259

⑤ .277 .491 .287 .399

⑥ .238 .288 .425 .352 .407

⑦ .421 .268 .221 .397 .207 .205

⑧ .249 .458 .236 .244 .488 .222 .391

⑨ .215 .254 .419 .198 .208 .389 .306 .403

⑩ .361 .192 .172 .440 .186 .168 .391 .192 .160

⑪ .221 .339 .176 .224 .445 .210 .212 .383 .181 .338

⑫ .166 .159 .292 .187 .176 .391 .187 .169 .304 .300 .334

M 3.131 3.065 3.055 3.262 3.153 3.156 3.126 3.110 3.106 2.802 2.757 2.782

SD .545 .475 .455 .485 .470 .449 .432 .426 .390 .500 .477 .442

왜도 -.327 .043 -.097 -.353 -.162 -.167 -.118 .017 -.026 -.143 -.172 -.370

첨도 .299 .450 .998 -.191 -.083 .315 .325 -.252 .247 1.013 1.158 1.817

p＜.001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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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감의 변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의 행복감 변화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무조건모형의 적합도는 =9.516(df =1, p＜.01), TLI=.977, CFI=.992, 

RMSEA=.061(.030∼.098), SRMR=.015로 적합한 수준을 나타냈다. 

행복감의 초기치는 3.119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은 -.03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행복감을 평균 3.119로 보았을 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의 평균이 .036만큼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년간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나타낸 무조건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인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행복감 3.119 .132 -.036 .013

p＜.01, p＜.001

표 3 

무조건모형의 평균과 분산 

3.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동시 및 지연효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가 각 시점별로 

동일한지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제약 모형과 동시효과의 동일성, 동시·지연효과

의 동일성을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 차이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 각 시점별로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가 상이함을 가정한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동

등성 검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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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  df CFI RMSEA ∆  ∆df ∆CFI ∆RMSEA

무제약 43.316 10 0.990 0.038

제

약

동시효과 124.147 16 0.966 0.054 80.831 *** 6 -0.024 0.016

동시+지연효과 130.167 22 0.966 0.046 86.851 *** 12 -0.024 0.008

표 4 

사회적 지지 동등성 검증 결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행복감에 시간의존변인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

지지를 영향변인으로 투입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해당 조건모형의 적합

도를 살펴보면 =43.316(df =10, p＜.001), TLI=.969, CFI=.990, RMSEA=.038 

(.027∼.050), SRMR=.021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시간의존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동시 및 지연 시점에

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동일한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 변화에 따라 부모지

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행복감에 대하여 동일한 시점의 부모지지

(=.362, p＜.001), 친구지지(=.232, p＜.001), 교사지지(=.109, p＜.001)는 행복감

을 높이며 동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부모지지(=.282, 

p＜.001), 친구지지(=.234, p＜.001), 교사지지(=.077, p＜.001)는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을 높이며 동시효과를 보였다.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부모지지(=.196, p＜.001), 

친구지지(=.250, p＜.001), 교사지지(=.102, p＜.001)는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을 

높이며 동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즉,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을 높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전 시점에서 다음 시점에 나타내는 영향력의 지연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지각하는 부모지지(=.081, p＜.001)와 친구지지

(=.073, p＜.001)가 2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1학년 시점의 부모지지(=.068, p＜.01)와 친구지지(=.042, p＜.0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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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시점

의 부모지지(=.104, p＜.001)는 3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학년 시점의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2학년과 

3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지연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학년 시점의 부모지지가 3학년 

시점의 행복감에 지연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교사지지는 행복

감에 미치는 지연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효과와 지연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전체 학년에서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가 유의했으며 1학

년의 친구지지가 2, 3학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지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지지는 동시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2. 행복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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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 SE 비고

1차 부모지지(중1) → 1차 행복감(중1) .406  .362 .019

동시효과1차 친구지지(중1) → 1차 행복감(중1) .292  .232 .019

1차 교사지지(중1) → 1차 행복감(중1) .119  .109 .020

2차 부모지지(중2) → 2차 행복감(중2) .283  .282 .021

동시효과2차 친구지지(중2) → 2차 행복감(중2) .260  .234 .020

2차 교사지지(중2) → 2차 행복감(중2) .076  .077 .019

3차 부모지지(중3) → 3차 행복감(중3) .195  .196 .021

동시효과3차 친구지지(중3) → 3차 행복감(중3) .288  .250 .019

3차 교사지지(중3) → 3차 행복감(중3) .103  .102 .019

1차 부모지지(중1) → 2차 행복감(중2) .079  .081 .021

지연효과1차 친구지지(중1) → 2차 행복감(중2) .079  .073 .020

1차 교사지지(중1) → 2차 행복감(중2) .010 .010 .020

1차 부모지지(중1) → 3차 행복감(중3) .063  .068 .022

지연효과1차 친구지지(중1) → 3차 행복감(중3) .058   .042 .021

1차 교사지지(중1) → 3차 행복감(중3) .014 .016 .022

2차 부모지지(중2) → 3차 행복감(중3) .099  .104 .023

지연효과2차 친구지지(중2) → 3차 행복감(중3) - .014 - .013 .022

2차 교사지지(중2) → 3차 행복감(중3) - .027 - .028 .021

p＜.05, p＜.01, p＜.001

표 5 

조건모형의 경로계수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

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년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를 부모

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비롯하

여 예측변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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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학생의 행복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한 결과,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행복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변화추세를 보

인다는 이전의 선행연구(강만식, 이선화, 2022; 서민경 외, 2021; 한혜림, 이지민, 

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는 선행연구(김미희, 2020; 박병선, 2019)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에 입학하면서 초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상급학교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만족할만한 학업 성취를 이루지 못한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만족할만한 학업 성취를 이루더라도 그 과정에서 경쟁

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행복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교육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학업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행복감의 감소 폭이 더욱 커져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분석

한 결과, 동시효과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전체 시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

만 지연효과는 지지의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기에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

가 나타났다. 또한 중1 시점의 부모지지가 중2, 중3 시점의 행복감에, 중2 시점의 부모

지지가 중3 시점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선아, 2012; 명수정, 강승호, 2011)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부모지지가 행복감에 단기

적 영향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 전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 중학생의 

행복감 향상에 부모로부터 느끼는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학생 

시기에 형성된 행복감이 성년기, 노년기의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부모가 수용적 태도로 양육하고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또한 학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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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압력이 행복감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Toraman, Aktan & Korkmaz, 

2022)에서 중학생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학생이 긍정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여 부모지지를 통해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친구지지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기에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동시효과가 나타났으며,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친구지지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친구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용준, 윤현정, 2020; 정경미, 김동원, 2019; 정예지, 

2022; Uusitalo-Malmivaara, 2014)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시기의 친구관계는 행복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업시간에 

다양한 조별 활동이나 팀별 학습을 통해 친구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복감의 감소에 친구와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친구관계에 있어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상담 등을 통해 중학교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관계를 해결하여 행복감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

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친구지지가 중학교 1학년 시기뿐만 아니라 중학교 2, 3학년 

시기의 행복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친구관계에 더욱 신경 써 친구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친구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교사지지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기에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동시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 시점의 교사지지가 다음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행복감을 높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지지가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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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숙연, 조규판, 2016; 정예지, 2022; Froiland 

외, 201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중학교 시기의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히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

하며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과

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업 설계와 실행에 있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에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에 교사지지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지연효과

를 보인 선행연구(모화숙, 박소영, 2022; 이은서, 정혜원, 2022; 홍국진, 이은주, 2018)

와 달리 행복감에 미치는 교사지지의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교사와 맺는 관계의 질이 낮아지며 교사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인식한 교사지지가 동일시점의 학생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시점에 학생이 인식한 교사관계가 이후 시점의 행복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행한 연구의 연구대상과 관심변인에 

따라 교사지지의 지연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은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의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엄선영, 

이강이, 2012). 중학교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모두 변화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교사지지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지연효과

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행복감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검증

을 통해 중학생의 행복감 발달에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동일 

시점의 행복감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변화에 따른 지연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행복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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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중학생 시기의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탐색하고 학년이 올라갈

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 중학교 이후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복감을 발달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중 일부 지지가 특정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모두 영향

변인으로 투입하여 동일한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동시효과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이후 시점의 행복감에 미치는 지연효과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중학생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

로 3년간의 행복감 변화궤적을 연구하였으나 행복감이 중학교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적인 종단자료를 축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업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행복감 변화와 그 요인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영향

변인으로 투입하여 동시 및 지연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에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향변인을 선정한 후 한정

적인 변인을 투입하는 전통적인 통계 기반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연구(김길재, 박강윤, 문명현, 

2023; 장은아, 정혜원, 2023)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더욱 다양하게 확인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도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

터 분석을 활용하여 중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폭넓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시기에 따른 행복감의 장기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행복감의 속성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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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 of 

parental, peer and teacher support on the changing 

trajectory of happiness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Jung, Jungkyo*･Chung, Hyew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ing trajectory of happiness and the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 of three sources of social support(parental, 

peer and teacher support) in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data from 

waves 1 through 3(1st through 3rd grades)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KCYPS 2018),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Latent growth modeling was applied to analyze the changing 

trajectory of happiness and the contemporaneous and lagged effects of social 

support over the three years of the period stud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happiness appeared to decrease through the middle school years. 

Second, the contemporaneous effects of the three sources of social support on 

happiness were positively significant in each grade. In addition, significant 

lagged effects of parental support in the 1st grade on happiness in the 2nd and 

3rd grades, parental support in the 2nd grade on happiness in the 3rd grade 

and peer support in 1st grade on happiness in the 2nd and 3rd grades were 

found. In sum,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tends to decrease as grade level 

increases. However,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from parents, peers, and 

teachers is confirmed by revealing the contemporaneous and/or lagged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It is meaningful that it 

emphasized the need to make efforts in various ways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happiness, and that parental and peer support have a long-term impact 

as well as a short-term impact. It is suggested that additional longitudinal 

research on happiness and big data analysis to identify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happiness be the subject of further investigation in future studies. 

Key Words: happiness, social support, latent growth model, contemporaneous 

effect, lagg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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